
Novartis , 글리벡 환자부담 줄인다!
복지부 , 약값 부담률 10% 선으로 감소 …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계획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의 <글리벡> 복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의 절

반 가량을 제조회사인 Novartis에서 대신 부담키로 했다.

<글리벡>을 복용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의 약값 본인부담률은 현재의 20%에서 10% 선으로 떨어지게

됐다.

그동안 Novartis가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글리벡> 복용량의 10%를 현물로 무상 지원해온 것을 바꿔

앞으로 현물 지원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줄 계획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하루 4알을 복용하는 만성기 환자는 1달 49만8000원에서 27만

6000원으로, 하루 6알을 먹는 급성기 및 가속기 환자는 한달 74만6000원에서 41만4000원으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

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02년 11월부터 <글리벡> 투약이 허용된 지스트(위장관기저암) 환자 100여명에 대해서도

약값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한편, 한국Novartis는 초기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도 <글리벡> 투약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리벡> 투약 범위에 초기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허가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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